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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아직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다. 1년 뒤 '국,검정 혼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채택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갖은 혜택을 주겠다는 속내는 무엇인가. 국정교과서 포기를 

모르는, 공범자 황교안과 교육부장관에게 묻는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심판으로 청와대에 갇힌 대통령

의 말이다.

2016년 12월 28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 주요 이슈에 대한 퇴진행동 대변인 1단락 논평입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2월 28일(수)

□ 담당자 : 박진(010-6268-0136), 안진걸(010-2279-4251)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논평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박근혜 교과서가 설 자리는 없다


